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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6월 멸종위기종에 '독미나리'…"함부로 채취하거나 먹지마
세요"

yna.co.kr/view/AKR20240530069800530

이재영기자

대관령 일대 서식…습지 줄면서 2005년 멸종위기종 지정

어린 순은 율곡 이이도 즐겼지만…뿌리와 줄기에 '맹독'

독미나리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뿌리와 줄기에 독을 지녔지만,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며 물
을 정화해주기도 하는 '독미나리'가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독미나리는 북방계 식물로 아시아·유럽·북미 북부지역과 중국, 일본 등에 널리 분포해있다.

국내에선 강원 대관령 일대와 전북 군산 쪽에 서식하는데, 군산의 경우 과거 약용으로 재배
하던 개체의 후손이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독미나
리의 최남단 서식지다.

독미나리는 습지나 하천 주변에 사는 수생식물이기도 한데 도로를 건설하거나 농수로를
정비하면서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줄어 2005년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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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미나리는 높이가 1ｍ 정도로 전체적으로 털이 없으며 땅속줄기는 녹색이고 굵으며 마디
가 있다. 땅속줄기 마디는 죽순처럼 안이 비었다. 잎은 길이가 30~50㎝이며 가장자리에 뾰
족한 톱니가 있다.

독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독근근(獨芹根)이라고 불리며 약으로 쓰였고 어린 순은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한다.

과거 율곡 이이가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쪽에서 수학할 때 대관령에서 독미나리를 가
져다가 옮겨 심고 나물로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2006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 조사 때 대기리에서 독미나리 자생지가 확인됐
는데 당시로선 이 자생지가 국내 유일 독미나리 자생지였지만, 이미 지방도로 확장·포장 구
간에 편입돼 관련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이어서 사라질 위기였다. 다행히 땅 소유주
와 당국이 협의해 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당국이 땅을 매입해 자생지가 지켜졌다.

지금은 율곡 이이처럼 독미나리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기에 무허가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시엔 2
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뿐 아니라 독성을 고려해서도 독미나리를 함부로 먹어선 안 된다.

독미나리 땅속줄기와 뿌리에는 레진의 일종으로 신경계에 작용하는 맹독인 시큐톡신이 있
다. 시큐톡신은 가바(GABA) 수용체를 억제해 구토, 복통, 설사, 발한, 호흡곤란 등을 일으
키며 양이 많을 경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을 멎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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